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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에서 복귀한 류현진(31·LA 다저스)이 완벽

한 투구를 선보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류현진은 15일 다저스타

디움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 선발 등

판해 6이닝 동안 3안타만을 내주며 무실점 완벽 

투구를 선보였다. 삼진을 6개 잡는 동안 사사구는 

한 개도 내주지 않았다. 우타자 바깥쪽으로 떨어

지는 낙차 큰 커브는 시즌 초보다 좋아졌다는 평

가를 받았다. 

류현진은 5월 3일 애리조나전 도중 허벅지 근육 

부상을 입어 그동안 재활에 매달렸다. 이날 복귀

전에서 팀이 1:0으로 앞서고 있던 7회초 마운드에

서 내려왔다. 이후 다저스는 2점을 추가해 3:0으

로 앞서고 있었지만 불펜 난조로 8회 동점을 허

용하며 류현진의 시즌 4승은 무산됐다. 다저스는 

12회 연장 끝에 4-3으로 승리하고 5연패에서 탈

출했다.

류현진으로서는 부담이 큰 경기였다. 복귀전이

자 마무리 켄리 얀선이 심장박동 이상으로 전열

을 이탈한 가운데 선발 마에다 겐타와 로스 스트

리플링이 불펜으로 이동하면서 언론들은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투수 운용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

는 상황이었다. 잘 던지고 있는 선발 자원을 불펜

으로 돌리고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던 류현진을 선

발 등판시킨 데에 따른 비판이었다. 

하지만 류현진은 감독의 믿음에 호투로 보답했

다. 로버츠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그가 정말

로 일어섰다. 완전한 상태로 돌아와 경기를 내내 

지배했다.”라며 극찬했다. 그는“류현진은 게임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잘 아는 투수다. 몇 년간 지켜

한국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고 있는 제18회 

하계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2위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총 40개 종목에 465개의 금메달이 걸

려있다. 한국은 금메달 65개 이상을 따내 1998년 태국 

방콕 대회부터 6회 연속 종합 2위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본부임원 51명, 경기임원 186명, 선

수 807명 등 총 39개 종목에 1,044명의 선수단를 파견

했다.  남북 단일팀 38명이 포함된 수다. 아시안게임 남

북 단일팀은 여자농구, 조정, 카누 등 3개 종목이다.

북한은 4년전보다 18명 늘린 총 168명이 대회에 참가

했다. 11개 종목에 선수 168명으로 출전 종목은 양궁, 

육상, 복싱, 카누·카약 스프린트, 다이빙, 축구, 기계체

조, 리듬체조, 트램펄린, 핸드볼, 유도다. 이중 남녀 축구

가 40명으로 가장 많다.

 

남과 북은 18일 오후 7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로

라 붕 카르노 주 경기장에서 벌어진 개회식에서 국제 종

합대회 사상 11번째로 공동입장했다.

이번 대회는 18번째 열리는 하계 아시안게임이다. 인도

네시아에서 개최되는 것은 1962년 제4회 자카르타 대

회 이후 56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당초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린 이후 다음 아시안게임은 2019년 베

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

가 경제난을 이유로 2014년 4월 대회 개최권을 반납하

면서 자카르타가 새로운 개최지로 낙점받았다.

‘아시아의 에너지’(Energy of Asia)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 국가 

1만1,300여명이 참가해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와 

남부 수마트라 섬의 중심도시인 팔렘방에서 9월 2일까

지 이어진다.

몬스터의 화려한 부활
류현진 복귀전에서 ‘완벽’ 피칭

한국, 아시안게임 
종합2위 목표 

본 바에 따르면 그는 큰 경기에 강한 투수다.”라

고 덧붙였다.

　

언론들도 류현진의 호투를 주목했다.

‘LA 타임스’는 이날 경기 종료 후 류현진의 활

약상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부상에서 돌아온 류

현진이 샌프란시스코를 효율적이면서 자비 없는 

피칭으로 호투했다.”며“류현진은 실점이 없었

고 사사구도 없었다. 그러면서 삼진은 6개를 잡았

다.”고 류현진의 깔끔한 피칭을 주목했다.

‘야후 스포츠’는“류현진은 복귀전에서 경기 감

각이나 투구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지웠다.”며“노

련한 좌완으로 가치를 높였다. 리그에서 저평가된 

투수 중 한 명”이라고 추켜세웠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도“(류현

진은)사타구니 근육을 다쳐 3개월 반 정도의 시

간을 부상 회복과 재활에 집중했다. 그러나 6이닝

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부상 이전 마운드 위에서 

보인 기량을 다시 보여줬다.”며“류현진이 마운드 

위에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 주자는 두 명만 2루 베

이스를 밟았다. 그 누구도 3루까지 가지 못했다.”

고 전했다.

▲ 류현진은 105일 만의 복귀전에서 6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으며 3안타 무실점으로 완벽투구를 선보였다.


